
유로키나제 수익성“최악" 
녹십자, 원료 생산중단 … 중외제약 등 개점휴업상태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가 인뇨중에서 추출하는 원료를 점차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키나제는 녹십자에서 8 8년 일본녹십자와 기술제휴로 인뇨로부터 분리·정제한 Plasminogen 활

성화효소 원료로부터 제품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람의 뇨중에서 추출하여 생산하고 있는 유로키나제 원료의 운송비 및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원가구조를 악화시켜 부득이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원료를 자체 수급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때와 비교해 자연히 수익성면에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혈전용해제 시장은 한계상황을 드러내며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 최악의 시장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중외제약·동일신약 등 3∼4개 기

업들이 유로키나제 제조허가를 받아놓고도 생산하고 있

지 않아 개점휴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녹십자는 다른 생산기업에 비해 대량생산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을 이용, 계

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는 이같은 국내시장의 악화에 따라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연간 1 0억원 정도를 수출함으로써 활로를 모색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미국이 액틸라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스트렙토키나제를 보편적인 혈전용해제로 채택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한국베링거잉겔하임은 액틸라제를 수입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품은 TPA(Tissue Planinogen Ativate)라는 원료를 사용한 최초의 유전공학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존 유로키나제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돼 주목을 끌고있다. 

실제로 미국·대만 등에서는 액틸라제가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있고 점차 세계 각국에 확산되고 있

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액틸라제가 아직까지 확고한 자리를 못잡고 있는 이유는 50ml 1vial당 7 7만원으로 유로키

나제에 비해 5 0 %정도 고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 3년부터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등록됨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유로키나제와

가격경쟁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는 기존 시장방어를 위해 조만간 프로유로키나제라는 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규모가 8 0억원 정도인 유로키나제는 9 3년 1 3 3억5 0 0 0만원을 생산, 92년 1 2 2억 5000 만원에 비해

9% 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업별 9 3년 시장점유율은 녹십자 85%, 유한양행 6%, 동아제약 4%, 한올제약 2%, 기타 3%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일제당은 9 2년 2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급락하는 부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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